
 

 

 

 

 

 

  

즐거운 교회 공동체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고백과 참회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응답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1.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설명해보십시오. 

 

 

 

2.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 나누어보십시오. 

 

 

 

3. 예수님은 단순히 믿는 삶을 넘어서,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
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에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4.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25~35, 새한글성경) (25)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26)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

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7)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8)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

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29) 토

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 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30)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 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네.’ 하고 말

하면서요. (31)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

시다. 20,0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32)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33) 그

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

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34)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

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 내겠어요? (35)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

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사역자 

 

찬양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성경통독 

소그룹 모임 2차 시작 

길목교회 예배당 이전 중보 

이길주 목사, 김상진 전도사 성지순례 사역 마침 감사 

식사섬김 

4월6일 여성은 사모, 천호림 목사 가정 심방 


